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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의해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콩의 경우에는 개화 이후 

불임에 의하여 착협률이 감소하여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폭염에 의한 작물재배 농가의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착협기 이후 단수된 환경에서 콩의 생육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수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콩의 품종은 장류콩인 대원을 사용하였고 파종일은 6월 29일이며, 2×2m 크기의 간이 라이시미터에 70×15cm 간격으로 파종

하였다. 시험 처리는 대조구와 한발처리구로 하였으며, 콩의 영양생장기에는 두 처리에 모두 관수처리를 하였고, 단수 날짜는 

대원콩과 풍산나물콩 각각 8월 8일, 8월 15일로 하였다. 토양수분 데이터는 토양수분센서(drill & drop probe 30cm)를 이용하

여 토양 깊이 20cm에서 30분 간격으로 파종일부터 9월 30일까지 퍼센트 단위로 측정하였다. 조사항목은 경장, 경태, 분지수

의 생육조사와 개체당 착협수, 개체당 립수의 수량조사의 형태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종별 라이시미터 내 토양의 20cm 깊이에서 토양수분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원콩 대조구 부분의 토양수분함량은 조사일

까지 평균 28%대로 나타났다. 한발부분의 토양수분함량은 8월 14일 10시 30분부터 8월 17일 10시 30분까지 2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8월 10일 10시 30분 이후에 토양수분함량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풍산나물콩의 토양 수분함량에서는 대조구

의 경우 평균 34%대로 나왔고 한발처리구에서는 단수 처리 이후에 24%까지 하락하여 대원콩보다 수분함량이 높았다.

생육 조사 결과 경장은 대원콩의 경우 대조구가 62.4cm, 한발처리구가 55.1cm였고 분지수는 대조구가 3.9개, 한발처리구가 

4.0개였다. 개체당 착협수는 대조구는 78.1개, 한발처리구는 63.8개였고 개체당 립수는 대조구가 125.9개, 한발처리구가 99.4

개로 한발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수량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산나물콩의 대조구와 한발처리구의 경장은 각각 55.6, 

53.3cm였고 분지수는 4.4, 4.6개로 차이가 없었다. 대조구와 한발처리구의 착협수는 153.5개, 116.7개로 나타났고 립수는 대

조구가 273.4개, 한발처리구가 236.6개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발 조건에서 콩의 품종 및 생육 시기에 따른 

연구와 기온 상승과 한발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생육 및 수량 반응 등 다양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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